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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고(苦苦)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있구

나. 네가 사는 곳에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사는 곳이

네가 사는 곳이었구나. 그랬구나. 언젠가 둘 중 하나는

내일이 없을 텐데. 그 내일 때문에‘너’와‘나’가 생겼

구나. 세상이 너와 나로 채워졌으니 쉽지가 않은 것이

구나. 너 살던 곳에 내가 살고, 내가 살던 곳에 네가 사

는 것인데. 쉽지가 않구나.   

글·사진=박재완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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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득 작가의

동화팔만대장경
⑨ 소도 칭찬을 좋아한다

그림·강병호

탁실라(북인도의 문화증심지. 현재 파키스탄

펀잡주) 나라에내기를좋아하는장자가있었습

니다. 황소 한 마리를 길렀는데 크고 힘센 소로

자라났습니다. 

“이만하면, 탁실라에서는 우리 소를 당할 소

가없다. 내기를걸어야겠어.”

자신이생긴장자는한길에다 100채의수레를

이어놓고, 외치며다녔습니다. 

“누구든지 힘센 소가 있거든 나서시오! 이

100채의수레를끌수있나내기를합시다! 황금

1000량을걸고하는내기요!”

탁실라에는 힘센 소를 가진 사람이 꽤 많았습

니다. 힘센 소 임자 10명이 내기에 나섰습니다.

황금 1천량을 모아놓고 이긴 소 임자가 그 돈을

가지는시합입니다.  

10명의 소 임자 중에는 소를 사랑하기로 이름

난바라문한사람이있었습니다. 소이름이‘한

뿔잡이’었습니다. 바라문은 한뿔잡이를 몹시

사랑해서 날마다 좋은 먹이를 주고, 쓸어주고,

만져주고했습니다. 

그렇게 소와 친하다보니, 소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소임자인 바라문이 소에게 말했습

니다. “한뿔잡이야. 우리도 100채 수레끌기 내

기에나서보자. 네가힘이세거든.”

“좋아요. 자신 있어요. 해봅시다. 움무우!”한

뿔잡이가 사람의 말, 소의 말을 섞어가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라문의 소 한뿔잡

이가 수레끌기 내기에 나섰습니다. 탁실라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힘센 소의 힘자랑을 구경

했습니다. 차례를 정해놓고 수레 끌기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소가 나섰습니다. 힘을 다해서 끌었

으나 100채의 수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소도 100채의 수레를 끌지는 못했습니

다. 셋째도 넷째도 그러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

도그러했습니다. 한뿔잡이차례가되었습니다. 

“끌어라 끌어라! 한뿔잡이야. 한뿔잡이야! 끌

어!”옆에서소임자바라문이소리를쳤습니다.

그러나 바라문이 너무 서두는 바람에 한뿔잡

이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못 끄느냐?

힘을 내봐. 힘을 내봐. 끌어! 있는 힘이 그것 뿐

이냐? 끌어! 끌어!”

수레 100대가 움쩍 움직였습니다. 얼마쯤 움

직이다가 그만, 더 구르지 못했습니다. “실망이

다 이놈아. 끌어 끌어!  그것도 못 끄느냐? 실망

이다이놈아!”

아무리 다잡아도 수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

다.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장자의 소

차례입니다. 

장자의 소는 100채의 수례를 끌고 여러 걸음

을 움직이다가 멈추었습니다. 내기는 장자의 소

승리였습니다. 황금 1000량은 장자 차지가 되었

습니다. 장자와 장자의 소는 의기양양하게 돌아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바라문은 크게 뉘우쳤

습니다.       

“내가우리한뿔잡이에게칭찬을아꼈기때문

이야. 칭찬을 해야 힘을 내는 건데 수레를 끌지

못한다고나무라기만했어.”

소에게물어봐도같은대답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칭찬에 약해요. 꾸중만 하시니 힘을

낼수가없죠. 움무우!”

소의 말 절반, 사람의 말 절반으로 소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크게 깨달은 바라문을 그날부터

소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먹이를 주며

소를칭찬했습니다. 

“오늘부터 한뿔잡이를‘좋은뿔’이라 부르기

로한다. 많이먹고힘내라. 좋은뿔아!”

그리고 장자를 찾아가서‘100수레 끌기 내기’

를 한 번 더 해보자고 제의했습니다. 자신이 있

는 장자가 마다할 리는 없지요. 이번에는 상금

을배로올려, 황금 2000량으로했습니다. 

얼마 뒤 탁실라 나라 사람이 모두 모인 가운

데 두 번째‘힘센소 100수레끌기 내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상금 2000량이 걸렸습니다. 자신

없는 소와 임자는 나오지 않고, 장자의 소와 바

라문의소만시합에나왔습니다. 

두 소만의 시합이 되었습니다. 바라문의 소

좋은뿔이 먼저 멍에를 메고 100채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좋은뿔 잘 끈다. 좋은뿔 장하다. 영차

잘끈다! 힘차게끌어라!”

그러자 100채수레가움직이기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둘둘둘둘, 수레가 힘차게 굴렀습니다.

“잘한다. 좋은뿔! 장하다 좋은뿔! 힘세다 좋은

뿔! 끌어라좋은뿔!”

100채의 수레가 소리를 내며 계속 굴렀습니

다. 빠르게 멀리까지 끌었습니다. 탁실라 사람

들이 같이 손뼉을 치며 좋은뿔을 응원하기 시작

했습니다.

“좋은뿔힘세다! 좋은뿔이겨라!”

그 바람에 좋은 뿔은 힘이 부쩍부쩍 솟아 더

멀리까지 끌었습니다. 다음에 나선 장자의 소는

좋은 뿔처럼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승리는 좋

은뿔 차지였습니다. 구경 나온 탁실라 사람들이

“좋은뿔만세”를같이불렀습니다. 

상금 2000량은 바라문 것이 되었습니다. 100

수레를 힘차게 끌었던 좋은뿔은 이름난 소가 되

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비구스님들에게 좋은

말 쓰기를 가르치기 위해 들려주신 동화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좋은 말을 할 것이요, 나

쁜 말은 삼가야 한다. 축생에게도 그렇거든 하

물며사람에게랴!”

출처: 〈사분률(四分律) 제11권〉

착한말은선한인과를가져옵니다

매월 전국
기도도량 찾아

구법순례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
아 구법의 길을 떠났던 것
처럼 우리 불자들도 우리나
라의 여러 기도도량 가운데
53사찰을 선정하여 매월
순례기도를 떠납니다. 53
기도도량순례에 꼭 동참하
시어, 그 인연공덕으로 제
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
고, 모든 소원이 원만성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